
P VC쉬링크필름 "활황"
음료 및 생수병 수요증대로 … 동성·삼성 증설추진

국내 라벨용 PVC쉬링크필름시장이 내수 및 수출증가로 활황을 맞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VC쉬링크필름은 9 4년 무더위와 최근의 가뭄으로 음료 및 생수시장이 활

황을 맞이하면서 라벨용필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PVC쉬링크필름 시장은 9 4년 3 0 0 0톤, 800억원 규모로 9 3년에 비해 2 0 %대 성장한 것으로 나

타났다.

기업별 생산현황을 보면, 동성화학이 연간 1 5 0 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, 90%에 가까운 가동률

을 보였으며 이중 1 0 0 0여톤을 내수공급하고 3 0 0여톤을 동남아·일본·대만 등에 수출한 것으로 나

타났다.

또 삼성화성은 연산 3 0 0 0톤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9 4년 1 5 0 0여톤을 생산, 이중 8 0 %를 내수공급

하고 나머지 2 0 %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PVC쉬링크필름 시장은 9 4년 하반기의 특수와 수출증가로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

는 상황이어서 국내 생산기업들이 대규모의 증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증설현황을 보면, 동성화학이 천안에 연산 2 5 0 0톤의 설비를 증설해 총4 0 0 0톤 규모의 국내 최대설비

를 갖추었으며 9 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또 삼성화성도 현재

연산 3 0 0 0톤 규모의 설비를 조만간 4 0 0 0톤 규모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PVC쉬링크필름은 주로 과즙음료 및 탄산음료·생수병 등 P E T병의 라벨용으로 사용되며 열에 의해

융착시키는데 국내 생산기업은 동성화학을 비롯해 삼성화성·구성화학 등 6개의 기업이 있으며 동성

화학과 삼성화성이 국내시장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
삼성화성은 PVC레진을 이용해 필름제조에서 연신·인쇄까지 일괄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동성화학을

비롯한 기타 기업들은 한화종합화학으로부터 원단PVC필름을 공급받아 연신 및 인쇄과정만 담당하

고 있다.

한편, PVC쉬링크필름 가격은 9 5년3월 현재 내수의 경우 K g당 2 8 5 0∼2 9 5 0원, 수출의 경우 F O B

기준 톤당 3 0 0 0∼3 2 0 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같은 가격은 9 4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원료수지의 인상으로 9 4년6월 내수 K g당 2 5 0 0원, 수출

2 . 6 0달러에 비해 20% 인상된 것이다. 

국내 생산기업들은 9 4년 6월이후 9 5년초까지 4차례의 가격인상을 단행했으며 조만간 PVC레진 인상

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추가 인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앞으로 국내 PVC쉬링크필름 시장은 생수의 확대로 20% 내외의 수요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

국내기업들의 증설에 따라 수출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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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P VC쉬링크필름 생산현황 (단위 : M/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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